
I. 서  론

서양에서의 카페는 커피, 음료뿐만 아니라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의 카페는 커피숍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커피, 음료와 커피에 곁들이는 간단한 디저트 

판매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이커리 

카페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점차 서양의 카페에 가

까워지고 있다.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도심

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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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대화음, 소음과 배경 음악으로 인해 

일행과의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주변 이용자의 대화 소리가 잘 들리는 등 카페 내부 소음과 음향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는 성인 남녀 212명을 대상으로 카페 음향과 소음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응답자의 2/3 

가 시끄러운 카페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카페의 소음이 카페 이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카페에서의 주요

한 소음원은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주변 사람의 대화 소리로 인해 일행과의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응답자 

본인의 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 이상이었다. 카페 음향과 소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카페 사용자의 음성 명료도 확보와 함께 음성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핵심용어: 카페, 소음원, 음성명료도, 음성 프라이버시, 설문조사

ABSTRACT: As various people use the cafe for various purposes, it is difficult to hear conversations with the 

accompanying people due to the noise and background music of people around the respondent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related to the noise and sound inside the cafe, such as making it easier to hear the 

conversations of nearby users. 212 adult men and women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on the survey on cafe 

acoustics and noise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 survey, about two-thirds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did not 

prefer noisy cafes, and that the noise of cafes had a negative effect. The major source of noise in cafes is the sound 

of people around users, and more than 40 %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could not hear well the sound of 

conversations with their accompanying people due to the sounds of those around them, or that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ir own conversations being transmitted to those around them.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cafe sound and 

noise, it was found that improvements were needed to secure the voice privacy of cafe users as well as the voice 

intel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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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주로 하던 공간에서 대화, 

회의, 독서, 공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카

페가 대형화됨에 따라, 실내 마감재는 흡음성능이 

낮은 반사재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바닥재는 에폭

시 마감과 같이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가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카페와 레스토랑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다양한 용

도로 사용하고 있어 소리가 너무 울리면 평균 음압

레벨이 증간되며 사용자는 대화 소리를 더욱 크게 

말해 공간 전체의 음압레벨이 높아져 일행과의 대화

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인접 공간의 다른 일행에

게 대화음 등이 크게 전달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

다.[1,2] Hannah[3]는 5개 레스토랑의 소음레벨을 측정

한 결과 조용한 시간대는 68 dB(A) ~ 78 dB(A), 시끄러

운 시간대는 69 dB(A) ~ 81 dB(A) 정도의 소음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카페의 소음 수

준 측정[4] 결과 평균 59 dB(A) ~ 68 dB(A) 수준이었으

며, 최대 소음은 67 dB(A) ~ 80 dB(A)로 나타났다. 상

당수의 카페 이용자가 소음에 민감하여 소음으로 인

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카페 사용자 증가에 따른 소음 변화를 배경 음

악이 재생되는 카페를 대상으로 오전부터 점심 시간

대까지 측정한 결과 71 dB(A) ~ 74 dB(A) 였으며, 카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 레벨도 높아졌다. 

카페 공간에서는 다양한 사용자의 대화음과 함께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공간 특성과 마감재에 따라 

소음과 음향 특성이 변화된다. 카페 사용자는 증가

하고 방문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카페 공간에 

대한 소음 또는 대화 방해 등 음향 특성에 대한 만족

도 조사 결과도 제시되지 않았다. 사용자의 방문 목

적에 맞는 카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음 환

경 또는 소음 레벨 구현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레스토랑을 중

심으로 음 환경 평가와 개선, 성능 기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카페 소음과 대화 방해 

등 음향 특성을 연구한 결과는 일부만 제시되고 있

어, 카페 공간 소음과 음향 상태의 만족도, 사용자 불

편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카페 공간의 소음 발생과 만족도, 대화 

방해 정도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제시하고, 이를 분

석하여 카페 음향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카페와 레스토랑 음향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카페는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 회

의 또는 학습하는 공간으로, 레스토랑은 주로 식사

하는 공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서양에서는 우

리나라와 같이 카페와 레스토랑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 카페와 레스토랑의 음환경 연구를 

함께 진행한 경우가 많다. 레스토랑과 카페의 음향

에 관한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stolfi와 Filippi[5]는 이탈리아 피자 레스토랑의 음

향 상태 측정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음이 

큰 경우 음성 명료도가 낮아지고, 소음이 낮은 경우 

음성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시하

였으며, 평가지표로 Speech Interference Index(SII) 사

용을 제안하였다. Migneron와 Migneron[6]은 레스토

랑의 소음 발생이 고객 만족, 종사자의 피로와 연관

이 있고, 레스토랑의 매출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사

례 조사를 통해 제시하였다. 

Battaglia[7]은 레스토랑의 소음에 대한 설문조사와 

음향 특성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레스토랑에서 고객

이 편안함을 느끼는 잔향 시간은 0.5 s ~ 0.7 s로 제시

하였다. 또한, 레스토랑의 음향에 대한 인식과 만족

은 나이대에 따라 달랐으며, 20대 초 나이대는 배경 

소음 레벨이 높은 것에 영향받지 않았으나, 나이대

가 증가함에 따라 대화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거나 

조용한 환경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Negreira et al.[8]은 스페인 레스토랑의 소음과 음 환

경을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말소리 크기로 대화가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레스토랑의 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레스토랑 음 환경 개선 전·후로 

소음 크기, 주관적 반응과 매출 등 재정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10 % 수익이 

증가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Novak et al.[9]은 고급 레스토랑 배경 음악과 배경 

소음 크기를 변화시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응답자의 

소음 민감도를 Weinstein [10]의 설문을 활용하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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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레스토랑의 만족도는 내부 소음 크기, 

소음 민감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소리 크

기가 큰 음악을 재생했을 경우 나이가 어린 그룹이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의 소음 민

감도가 더 높았으며, 같은 소리 크기라도 여성이 더 

크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Raab et al.[11]은 레스토랑 이용객의 만족도를 분석

하여 레스토랑의 서비스, 적절한 소음 크기와 소음

의 음질이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하

였다. 

Camp[12]와 Hannah[3]는 뉴질랜드의 카페와 레스토

랑 음향 평가(Cafe & Restaurant Acoustic Index, CRAI) 

시스템[13]을 소개하고 10년간의 평가 결과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였다. Nielsen et al.[14]은 64채널 가

상 음장 시스템을 활용하여 레스토랑 음 환경을 평

가하였으며, 음 환경 평가 결과 레스토랑의 좌석 점

유 밀도와 소음 레벨과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Rindel[15]은 식당시설에서의 실내음향 특성을 조사

하였으며, 소리 울림과 소음 증가에 따라 식당 이용

자의 말소리가 커지는 현상(롬바르드 효과)에 관하

여 연구하였다. 또한, 동행자 사이의 원활한 음성 대

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흡음재 설치 기준이 필요함[16]

을 제시하였다. 레스토랑과 카페의 적절한 음향 설

계를 위해 Rindel[17]은 해당 공간의 1인당 용적이 잔

향 시간과 이용자간 거리와 관계된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레스토랑과 카페 음향

성능 등급을 제시하였다.

Bottalico[18]은 레스토랑에서의 소음과 롬바르드 

효과로 인한 대화 방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시행

하였으며, 52 dB(A) 크기 소음에서부터 대화 방해가 

시작되고 57 dB(A)부터 대화 말소리를 크게 한다고 

하였다. 이호정 등[19]은 흡음재를 거의 적용하지 않

은 우리나라 카페의 공간의 음향 특성에 대한 건축

음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흡음재를 적절하

게 배치하여 STI 0.5 수준으로 개선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Spira-Cohen et al.[20]은 뉴욕지역의 레스토랑과 클

럽 종사자의 소음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노

출 레벨은 92 dB(A)였으며, 클럽과 라운지 종사자는 

약 97 dB(A), 레스토랑 종사의 노출 레벨은 91 dB(A)

로 보고하였다. 또한, 영업 종료 전 야간의 소리 크기

가 가장 컸으며, 조사대상 업장의 49 %가 NIOSH의 

소음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Woods et al.[21]은 배경 소음 크기에 다른 미각 실험

을 시행하였으며, 소음이 큰 환경에서 단맛, 짠맛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Guéguen et al.[22]은 주변 소

리 크기가 커질수록 알코올 소비량은 증가하고 알코

올 소비 시간은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iegel 

et al.[23]은 레스토랑에서 재생되는 배경 음악의 장르

에 따라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Spence[24]는 소음에 대한 불만이 열악한 서비스 다음

으로 많은 레스토랑에서의 소비자 불만 사항이며, 

배경 소음이 크고 음악을 크게 재생한 환경에서는 

음식과 음료의 맛을 감각이 덜해지며 특히 단맛과 

신맛을 잘 못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해외에서는 레스토랑 등의 음향에 관한 연구를 지

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카페뿐만 아니라 음

식점, 급식 시설 등의 음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카페 사용 목적은 주로 대

하와 학습으로[4] 식당과 구별하여 음향 특성을 조사

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카페의 음향과 소음에 대한 만족도와 

주관적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III. 카페 음향, 소음 설문조사

카페의 소음 발생, 대화 명료도와 프라이버시 등

에 대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카페 

이용 현황, 카페 소음과 음향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응

답자의 소음 민감도로 구성하였다. 

카페 소음과 음향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카페 이용 현황에 관한 질문 응답은 객관식으

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카페 음향과 

소음에 관한 질문의 응답은 5점 양극 척도로 구성하

고 예시로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설명을 제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위해 Hannah[3]가 

사용한 설문 문항과 Camp[12]와 Hannah[3]의 연구에서 

제시한 CRAI[13]의 평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

다. 응답자의 소음 민감도는 Weinstein[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소음 민감도 설문조사 질문 21개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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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과 Lee[25]의 연구에서 전체 소음 민감도 조사 결

과와 상관성이 높은 10개 질문항목에 대하여 6점 척

도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카페 이용 현황

A1 선호하는 카페 브랜드 –Table 3

A2 선택한 카페를 선호하는 이유 – Table 7 

A3 주로 카페를 이용하는 시간대 – Table 4

A4 카페를 이용하는 이유 – Table 5

A5 카페 이용자 수 – Table 6

R1 성별 – Table 1

R2 연령대 – Table 2

∙카페 음향과 소음

N1 시끄러운 카페를 좋아하시나요? – Table 8 

N2 음향 또는 소음이 카페 이용에 안좋은 영향을 

주었습니까? – Table 9

N3 소음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습니까? – Table 10

N4 소음 때문에 카페를 다시 방문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Table 11

N5 카페 방문 시 얼마나 분주하였습니까? – Table 

12

N6 카페 이용 시 음악이 어느 정도 크기로 연주되

고 있었습니까? – Table 13

N7 카페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어떤 소리입

니까?– Table 14

N8 일행과의 대화가 편하게 잘 들렸습니까? – 

Table 15

N9 주변 사람의 대화 소리가 거슬리거나 시끄럽

게 느껴졌습니까? – Table 16

N10 일행과의 대화음이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에 신경이 쓰였다. – Table 17

∙응답자 정보와 소음 민감도

S1 나는 영화관에서 소곤대는 소리나 사탕 봉지 

소리가 신경이 쓰인다.

S2 나는 소음으로 인해 쉽게 잠에서 깬다.

S3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시끄럽다면, 나는 문/

창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것이다.

S4 나는 내 이웃이 시끄러우면 짜증이 난다.

S5 이따금 소음은 내 신경을 거슬리고 나를 짜증

이 나게 한다.

S6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

음이 방해된다.

S7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

S8 나는 시끄러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힘

들다.

S9 나는 내가 잠이 들거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

는 소음을 내는 사람에게 화가 난다.

S10 나는 소음에 민감하다.

IV. 카페 사용 현황

설문조사는 구글의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2019년 1월 진행하였다. 212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

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Table 1에서와같이 50 

%, 50 %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나이 분포는 Table 2

처럼 20 대와 40대 응답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카페 브랜드는 Table 3과 같

Table 1. Gender of the respondents (R1).

Gender Number of respondents 

Male 106

Female 106

Total 212

Table 2. Ages of the respondents (R2).

Ages Rate of response

20’s 33.8 %

30’s 17.8 %

40’s 45.1 %

Over 50’s 3.3 %

Table 3. Preferred cafe brand (A1).

Cafe brand Rate of response

A 43.2 %

B 11.3 %

C 20.7 %

D 4.7 %

E 3.3 % 

F 0.5 %

G 1.9 %

H 3.8 %

Etc.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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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조사에는 실제 카페 브랜드를 제시하였지

만, Table 3에서는 설문조사 예문에 제시된 순서에 따

라 알파벳 대문자로 정리하였다. A 브랜드 카페의 

선호도가 43.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

으로는 경우 새로운 브랜드와 함께 개인 카페 등이 

있었다. 

카페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으로는 Table 4에서와

같이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로 나타났다. 약 74.1 %

의 응답자가 점심시간 이후 저녁 시간까지 카페를 

주로 이용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 수를 단위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점심시간 전후에 카페를 방문

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아무 

때나”, “필요 시” 등이 있었다. 

Table 5는 카페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이다. 

카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친구, 동료와의 대

화”가 64.3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독서 

등 여기 시간”, “학습”, “회의 ” 순서로 조사되었다.

Table 6은 카페 방문 인원에 대한 응답으로 48.6 %

의 응답자가 주로 2인 단위로, 19.0 %는 3인 단위로 

주로 카페를 방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혼자 카

페를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0.5 %였다. Fig. 1은 

성별별 카페 방문 인원 응답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남성의 경우 혼자 카페를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3인, 4인 이상으로 카페를 방문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Fig. 2는 카페 방문 인원별 

카페 방문 목적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회의나 대화

를 위해 카페를 방문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 방문하

는 비율이 높았지만, 업무, 학습 또는 독서 등의 이유

로 카페를 방문하는 응답자는 혼자 카페를 방문한다

고 응답한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은 선호하는 카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

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커피 맛 때문에 선호하는 

카페를 선택한 비율이 27.2 %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

이나 실내장식 등 분위기가 좋아서 선택한 비율은 

Table 4. Visiting time of cafe (A3).

Time zone Rate of response

06 ~ 09 4.7 %

09 ~ 12 9.4 %

12 ~ 14 21.1 %

14 ~ 17 24.4 %

17 ~ 20 28.6 %

20 ~ 23 8.5 %

Etc 3.3 %

Table 5. Purpose of Case visiting (A4).

Purpose of visiting Rate of response

Meeting or Group study 8.0 %

Conversation with friends 63.4 %

Work (e-mail, Internet searching) 5.2 %

Study 8.9 %

Reading 13.1 %

Etc. 1.4 %

Table 6. Number of cafe visiting people (A5).

Number of people Rate of response

Alone 20.5 %

2 people 48.6 %

3 people 19.0 %

More than 4 people 11.9 %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cafe visitors by the gender.

Fig. 2. (Color available online) Comparison of pur-

pose of visit by number of people visiting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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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였다. 조용하고 일에 집중하기 편해서 선택했

다는 응답은 9.9 %, 인터넷 등 편의 시설이 좋아서 선

택한 비율은 6.6 %였다. 실내장식, 조용함, 편의 시설

과 같은 카페 환경이 선호 카페를 선택한 요인인 응

답자는 37.1 %로 카페 환경이 카페 선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카페 카페

를 방문하는 목적을 선택한 상대 비율을 카페 선호 

요인별로 정리한 것이다. 조용하고 일에 집중하기 

편해서 카페를 선택한 응답자의 다른 응답과 비교해 

학습이나 독서 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V. 카페 음향, 소음에 대한 응답

카페의 음향 상태와 소음 발생 조사를 위해 10개

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카페 음향과 소음 실

태조사 항목에 대한 반응은 5점 양극 척도를 활용하

여 조사하였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선

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끄러운 카페에 대한 선호도

를 조사하여 Table 8에 정리하였다. Table 8에서와같

이 시끄러운 카페를 선호하지 않거나 매우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5.4 %였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카페 이용에 소음이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Table 9에서와같이 음향

과 소음이 카페 이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응답

한 비율(1, 2 선택)은 각각 29.6 %, 30.0 %로 전체 59.6 

%의 응답자가 소음 발생하는 카페를 이용하는 데 부

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은 대화와 관련된 것으로(Table 5 참

고) 나타났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대

화가 어려운 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카페 소음으로 인한 대화 방해는 Table 10에서와같

이 53.3 %의 응답자가 소음으로 인해 대화가 어려웠

다고 응답하였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카페 

재방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소음 때문에 카페를 다시 방문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Table 11에 정리하였다. 소

음으로 인해 다시 카페를 방문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Table 8. Preference of loud cafe (N1).

Responses Rate of response

Agree 

Disagree

1 0.9 %

2 0.9 %

3 12.7 %

4 30.0 %

5 55.4 %

Table 9. Did the sound or noise adversely affect your 

use of the cafe? (N2).

Responses Rate of response

Agree 

Disagree

1 29.6 %

2 30.0 %

3 18.8 %

4 17.4 %

5 4.2 %

Table 10. Did the noise make conversation difficult? 

(N3).

Responses Rate of response

Agree 

Disagree

1 20.8 %

2 32.5 %

3 23.6 %

4 16.0 %

5 7.1 %

Table 7. Reasons to prefer the chosen cafe (A2).

Reason Rate of response

Taste of coffee 27.2 %

Music, interior design 20.7 %

Calmness and easy to concentration 9.9 %

Convenient facilities (ex : internet) 6.6 %

Transportation 19.7 %

Price 11.3 %

Etc. 4.7 %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Comparison of visit 

purpose by cafe preferenc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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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1, 2 선택)은 55.6 %였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조사하기 위하여 카페 

방문 시 분주한 정도, 카페 안에서 재생되고 있는 음

악 소리의 크기와 시끄럽게 생각한 소음원을 조사하

였다. 카페 방문 시 분주한 정도에 대한 응답(Table 

12)에서 비어있거나 한산한 경우(1, 2 선택)는 10.3 %, 

만석 또는 이용자가 많았다는 응답(4, 5 선택)이 54.0 

%였다. 카페에서 재생되는 음악의 크기에 대한 응답 

정리 결과(Table 13 참고) 음악 소리가 매우 크거나, 

컸다는 응답은 19.3 %였으며, 작거나 매우 작았다는 

응답은 22.6 %였다. 주요 소음원의 조사 결과 Table 

14에서와 같이 카페의 음료 제조 등으로 인해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주요 소음원으로 선택한 비

율은 9.9 %, 카페 안에서 재생되는 음악은 16.0 %, 외

부 소음은 2.8 %였다. 주요 소음원으로 가장 많이 선

택한 소음원은 주변 이용자의 대화 소리 (71.2 %)였

다. 2017년에 발표된 이전 연구[4]에서도 대화음(51.6 

%), 음악(19.4 %)이 주요 소음원으로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대화음을 주요 소음원으로 선

택한 비율이 높아졌다. 카페 소음 발생과 음향 실태

조사 결과 주요 소음원은 주변 이용자의 대화 소리

로, 이용자의 대화 소리 크기가 커짐에 따라 카페에

서 재생하는 음악 소리로 상쇄 마스킹 할 수 있으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응답도 두 번째로 많으므로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카페의 소음

과 음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카페 이용자 사이의 

대화음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함께 카페 이용자의 음

성 프라이버시와 대화음의 명료한 전달 여부를 조사

하였다. 일행과의 대화음이 편하게 잘 들렸는지를 

조사한 결과 Table 15에서와같이 30.5 %의 응답자는 

일행과 대화가 편했다고 응답했으며, 18.3 %의 응답

자는 일행과의 대화가 불편했다고 응답하였다. 주변 

이용자의 대화 소리가 거슬리거나 시끄럽게 느껴졌

Table 14. What is the loudest sound in a cafe? (N7).

Noise source Rate of response

Kitchen noise 9.9 %

Music 16.0 %

Outdoor noise (Traffic) 2.8 %

Conversation 71.2 %

Table 15. Did you enjoy the conversation with your 

accompanying people? (N8).

Responses Rate of response [%]

Agree 

Disagree

1 4.2

2 26.3

3 51.2

4 16.9

5 1.4

Table 16. Did you find the conversations of people 

around you annoying or noisy? (N9).

Responses Rate of response

Agree 

Disagree

1 8.1 %

2 32.4 %

3 33.8 %

4 22.4 %

5 3.3 %

Table 11. Have you ever thought about not visiting 

the cafe again because of the noise? (N4).

Responses Rate of response

Agree 

Disagree

1 34.4 %

2 21.2 %

3 14.2 %

4 20.3 %

5 9.9 %

Table 12. How busy were you when you visited the 

cafe? (N5).

Responses Rate of response

Empty

Full

1 0.5 %

2 9.9 %

3 35.7 %

4 39.0 %

5 15.0 %

Table 13. How loud was the music when using the 

cafe? (6).

Responses Rate of response

Very lound

Hard to heard

1 1.4 %

2 17.9 %

3 58.0 %

4 21.7 %

5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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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반응(Table 16 참조) 중에서 40.5 %의 응

답자는 주변 대화 소리가 거슬리거나 시끄럽다고 응

답하였다. 주변 사람 대화음을 주요 소음원으로 응

답한 비율(71.2 %, Table 14참조)보다는 낮았다. 그러

나, 카페 소음 크기와 주변 이용자의 대화 소리가 더 

크게 전달될수록 주변 대화음에 대한 불만은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변 대화음에 대한 일행 사이의 

명료한 음성전달 방해뿐만 아니라, 주변 대화음이 잘 

들린다는 것은 카페 이용자 본인과 일행의 대화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는 것으로 음성 프라이

버시 확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Table 17에서와

같이 일행과의 대화음이 주변에 전달되는 것이 신경 

쓰인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 %로 주변 대화음이 거

슬리거나 신경 쓰인다고 응답한 비율과 유사하였다. 

카페의 음향과 소음에 실태를 응답한 결과가 카페 

사용 현황과 설문 응답자 정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과 분산분석을 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 소음으로 인한 대화 방해

(N3)와 카페 방문 시 분주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8 참고). Table 18에서

와같이 카페 소음으로 인한 대화 어려움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카페 

방문 시 분주한 정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는 것은 Fig. 1의 카페 이용 사람 수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이 카페 이용 빈도(Table 4)가 

높은 시간에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다소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카페의 음향과 소음 실태에 대한 응답 결과를 카

페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분산분석 실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Tables 19 ~ 21에 정리하였다. 

Table 19는 연령대별로 시끄러운 카페를 선호도를 

비교한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4점 이상의 반응이 

Table 17. I was concerned about the sound of the 

conversation with the party being transmitted to the 

people around me (N10). 

Responses Rate of response

Agree 

Disagree

1 9.4 %

2 31.5 %

3 36.2 %

4 16.9 %

5 6.1 %

Table 18. Differences in cafe noise response by 

gender.

Average Standard 

Error

Significance 

probabilityMale Female

N3 2.7429 2.3868 0.16252 0.030*

N5 3.4057 3.7642 0.11864 0.003**

* p<.05, ** p<.01

Table 19. Differences in preference for noisy cafes 

by age.

Ages N Average Std. Dev. F
Sig. 

Prob.

20‘s 72 4.1111 0.96763

4.870** 0.003
30’s 38 4.6053 0.67941

40’s 96 4.5104 0.69577

50‘s ~ 7 4.3803 0.81321

* p<.05, ** p<.01

Table 20. Difference in music playback volume by 

cafe usage time.

Time 

Zone
N Average Std. Dev. F

Sig. 

Prob.

06 ~ 09 10 3.1000 0.56765

3.075** 0.007

09 ~ 12 19 2.7368 0.73349

12 ~ 14 45 3.0000 0.67420

14 ~ 17 52 3.0192 0.67127

17 ~ 20 62 2.9355 0.72136

20 ~ 23 17 3.5294 0.51450

Etc 7 3.5714 0.78680

* p<.05, ** p<.01

Table 21. Differences in conversation difficulty by 

cafe visiting purpose.

Visiting 

Purpose
N Average Std. Dev. F

Sig. 

Prob.

Meeting 16 2.5625 1.03078

4.038** 0.002

Conversation 135 2.5037 1.20245

Work 11 1.8182 0.87386

Study 19 3.5263 1.07333

Reading 28 2.5714 1.06904

Etc. 3 1.6667 1.1547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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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대부분 사람들이 시끄러운 카페를 선호하지 

않으며, 연령대별로 비선호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사후분석 결과, 30대와 40대보다 20대의 

시끄러운 카페에 대한 비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왔

다. Table 20은 카페에서 재생하는 음악의 크기와 카

페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의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

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결과 야간(20 ~ 23) 시

간의 음악 소리 크기를 오전(09 ~ 12), 저녁(17 ~ 20) 시

간에 재생되는 음악 소리 크기보다 다소 작게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은 카페 방문 목적에 대한 소음으로 인한 

대화 방해 응답 차이 분산분석 결과이다. 사후분석 

결과 학습 목적으로 카페를 방문하는 응답자와 대화

와 업무를 위해 카페를 방문하는 응답자 소음으로 

인한 대화 방해 반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2와 같이 학습을 주목적으로 카페를 방문

하는 경우 혼자 또는 2인 그룹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으며, 방문 목적의 특성상 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VI. 카페 소음과 소음 민감도

카페 음향과 소음 설문조사 응답자의 소음 민감도

를 함께 조사하였다. 소음 민감도는 10개의 질문으

로 구성하였다. 각 소음 민감도 질문에 6점 척도로 응

답하도록 하도록 하였으며, 10개 질문에 대한 반응

을 합하여 소음 민감도로 하였다. Table 22는 소음 민

감도 설문 결과의 기술 통계량을 바탕으로 Jeong과 

Lee[25]에서 제시한 두 개 소음 민감도 그룹으로 구분

하였다. 소음 민감도 그룹은 μ + 0.45σ 값을 기준으로 

소음 민감도 응답값이 큰 소음에 민감한 그룹과 그

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3은 성별과 나이별 소음 민감도 그룹 분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소음 민감도가 높은 응답자

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나이별로는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에 민감한 그룹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소음 민감도 그룹에 대하여 카페 음향과 소음

에 관한 질문의 응답 차이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

다. 카페 음향과 소음에 관한 질문 중에서 소음 민감

도 그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질문은 4개 질문

항목이었다. 각 그룹별 평균 차이는 Table 24과 같다.

시끄러운 카페 선호도(N1) 질문의 경우 소음에 덜 

민감한 그룹의 선호도가 소음에 민감한 그룹보다 높

았다. 카페 소음으로 인해 대화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소음 민감도 그룹이 소음에 덜 민감

한 그룹보다 더 많은 대화 방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때문에 카페를 다시 방문하지 않으

려고 생각한 경험에 관한 질문(N4)에서도 소음에 민

감한 그룹이 낮은 점수(그렇다)를 나타내었다. 일행

과의 대화음이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한 

신경 쓰임(N10) 질문에서도 소음에 민감한 그룹의 

반응 평균이 소음에 덜 민감한 그룹의 평균보다 낮

Table 22.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of responses for 

10 noise sensitivity questions.

Average 44.2723

Median 45.0909

Mode 44

Standard deviation 10.20826

Skewness -0.496

Kurtosis -0.135

Table 23. Distribution of noise sensitivity groups by 

age and gender.

Noise Sensitivity Sensitive group
Less sensitive 

group

Gender M F Sum M F Sum

Ages

20’s 10 8 18 31 22 53

30’s 10 3 13 14 11 25

40’s 14 30 44 23 29 52

Over 50’s 2 2 4 2 1 3

Total 36 43 79 70 63 133

Table 24. Differences in cafe noise response by 

noise sensitivity.

Q

Average
Standard 

Error

Significance 

probability Sensitive 

group

Less sensitive 

group

N1 4.5316 4.2910 0.11443 0.037* 

N3 2.2436 2.7463 0.16613 0.003**

N4 2.2532 2.6466 0.19686 0.047*

N10 2.5190 2.9478 0.14364 0.003**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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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그렇다)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소음

에 민감한 그룹이 카페 소음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대화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와 카페 재방문 의견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II. 결  론

최근 카페 영업점이 지속해서 많아지고 있으며, 

카페 이용자도 많아지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양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대화음, 소음과 배경 음악으로 인해 일행과의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주변 이용자의 대화 소리가 

잘 들리는 등 카페 내부 소음과 음향과 관련된 소비

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페 이용 현황과 카페의 음

향, 소음 만족도와 대화 방해 정도에 대하여 설문 조

사하였다. 설문 항목은 이전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지를 바탕으로 개선하였으며, 응답자의 소음 민감도 

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비교하였다. 설문조사는 성인 

남녀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카페 이용 조사 결과 주로 회의나 대화를 위해 카

페를 방문하였으며, 독서나 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비율도 22 %였다. 카페는 주로 2인~3인이 방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혼자 방문하는 응답자도 20.5 %가 

있었다. 선호 카페 선정 요인으로 9.9 %의 응답자가 

조용하고 대화하기 편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카페 음향과 소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3 정

도가 시끄러운 카페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카페의 

소음이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대화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시끄러워서 카페를 다시 방문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경험도 과반수 이상이었다. 

또한, 카페에서의 주요 소음원은 주변 사람들의 대

화 소리로 주변 사람의 대화 소리로 인해 일행과의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응답자 본인의 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고 응

답한 비율은 40 % 이상이었다. 

응답자의 소음 민감도를 바탕으로 2개 소음 민감

도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소음에 민감한 그

룹이 소음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소음에 민감한 비율이 높아

졌다. 

카페 음향과 소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카페 사

용자의 음성 명료도 확보와 함께 음성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내부의 적절한 흡음재를 적용함으로 인해 대화음 등 

소음이 울림이 덜하고 소음 레벨이 낮아져 명료한 

음성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향 시

뮬레이션 등을 통해 주변 이용자의 대화음 차단 방

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향후 카페 공간의 음향, 소음 성능 기준 마련하기 

위해서는 카페 공간의 물리적 소음 측정, 평가를 통

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카페 공간 

내부 음향과 소음 제어를 위한 여러 가지 흡음재와 

음향 부재 등에 대한 성능 인증 등 음향 재료 관련 제

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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